
한국식품과학회 명예회원
이철호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은 인간사에서 가

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는 식량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동북아 농업의 신으로 알려진 신농씨의 전설에서도 엿볼 수 있

는 것처럼 직접 먹어보고 안전성을 확인하느라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식품의 성분을 분석하고 정량하게 되면서 독성물

질을 발견하게 되고 이들을 사람이 아닌 동물실험으로 안전성을 평가하게 되었다.

1940년대부터 독성학이 하나의 학문체계로 발전하여 주로 약학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1950년대 중반에 식품의 ADI(일일섭취허용

량) 개념이 만들어 졌으나 식품의 안전성평가방법이 식품학의 주요 과제로 대두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위생학이 1970년대부터 대학의 식품관련학과에서 강의 되었으

나 식품안전성학 서적은 2008년도에 고 이서래 교수님의 유작으로 출판된 “식품안전성(자유아카데미)”이 처

음이다. 그 후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에서 2009년 8월 미국과학한림원(USNA)과 공동 주최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심포지엄 내용을 우리말로 출판한 “식품의 안전성평가(한국과학기술한림원)”가

단행본으로 나와 있다. 

이번에 출판된 “식품위생안전성학(도서출판 한미의학)”은 기존의 식품위생학에 식품안전성학을 보강한 명실

상부한 식품안전과학(Science of Food Safety) 교재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 식품안전과학은 먹을수

있다는 전제 또는 먹어야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므로 약학에서 다루는 독성학(Toxicology)과는

차별된다. 식품안전과학에서는 독성학의 자료를 참조하여 다성분계의 종합적(Holistic)인 평가와 관리를 목표

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서는 미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학적 위해요소와 이들에 대한 위해평가 및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조사식품, GM식품, 이물

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식품의 가용성을 저해하는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

로 보인다. 이 책은 또한 식품기술사 시험 기출문제를 매 장마다 마지막에 수록하여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의

교재로 대단히 유용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식품안전과학은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부터 과학적인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연구된 학문분야이다.

2009년도 과학기술한림원이 발표한 ‘한림원의 목소리 - 식품안전성, 과학이 말하게 하자’에서도 식품안전성학

은 다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새로운 학문분야이므로 이 분야의 학술진흥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학계의 노력

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새로 출판된 ‘식품위생안전성학’이 대학교재로 또한 식품안전관리에 관여하는

모든 분들의 필독도서가 되어 우리나라 식품안전과학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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